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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5. 21.(금)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김현준(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고영진(044-203-2483)

중국 음반사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적극 대응한다
- 문체부,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한 피해사례 파악 및 유튜브에 정정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
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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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하여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라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고영진(☎ 044-203-24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